★ 동사 ★
 
1. 동사란 ?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며, 모든 동사의 기본형은 「ウ단」으로 끝난다. 
PRIVATE
あう 만나다
書(か)く 쓰다
ぬぐ 벗다
話(はな)す 말하다

2.동사의 구별 
PRIVATE
< 요약> 동사의 종류 구분 - 5단 동사 -> 기본형의 어미가 る」로 끝나지 않는 동사 
                                                     -> る」바로 앞음이 ア」단,「ウ」단「オ」단인 동사 
                         - 상1단, 하1단 동사 -> 기본형의 어미가 る」로 끝나고 바로 앞음이 「イ」단, 「エ」단동사
                         - する, くる
                             * 예외는 생략합니다.

1) 5단 동사 

 기본형의 어미가 る」로 끝나지 않는, 즉 「う，く，ぐ，す，つ，ぬ，む，ぶ」로 끝나는 동사 
「∼る」로 끝나는 동사 중에서 る」바로 앞음이 「イ」단, 「エ」단이 아닌 것. 
                                        즉 る」바로 앞음이 ア」단,「ウ」단「オ」단인 동사 
                              


   예) ある(있다)，わかる(알다)，と(飛)る(날다)
  質問(しつもん) 왜  5단 동사라고 하나요 ? 

        일어에는 [아이우에오]의 5개 단으로 구성되어있는 건 아실 것이고,
                동사는 [우]단으로 글씨가 끝난다는 것도 아실테고, 
                 마지막 [우]단이 각각 [아이우에오]단의 5개 단으로 바뀌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 상 1단 활용동사 

기본형의 어미가 る」로 끝나고 る」바로 앞의 음이 イ」단 (즉, い，き，し，ち，に，ひ，み，り)인 것 
    

예) 見(み)る, 起(お)きる
 
3) 하 1단 활용동사 

기본형의 어미가 「る」로 끝나고 「る」바로 앞의 음이 「エ」단 (즉 え，け，せ，て，ね，め，れ)인 것 
 예) 食(た)べる 먹다 
 
  質問(しつもん) 왜  상단,하단 동사라고 하나요 ? 

         起(お)きる, 食(た)べる 처럼 [루]앞의 글자가, 각각 [이]단과 [에]단인데
                                      [우]단을 기준으로 위로 한칸, 아래로 한칸에 있기 때문에 상단,하단동사라고 합니다.
  質問(しつもん) 그럼 1단은 ? 

[루]는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짤라 버리고 [루]앞의 [이]단과 [에]단이 다른 글자와 결합하며 변신을 하게 되는데,  [루]앞의 글자 1개단을 갖고 활용한다고 해서 1단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4) カ행 변격활용동사 

來(く) る하나밖에 없다 

 
5) サ행 변격활용동사 

する하나 뿐이지만, 「する」와 다른 말이 합쳐져서 생긴 サ행변격 복합동사도 「する」와 같은 활용을 한다 
[硏究(けんきゅう)する 연구하다      買物(かいもの)する 쇼핑하다]
 

 質問(しつもん) 왜 가행 사행 변격동사라고 할까요 ? 「する」나 來(く)る의 첫 글자인 [す]나 [く]가  각각 [사]행이나 [가]행 출신이므로  앞자를 사행,가행이라고 붙이고, 상식적으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데 [す]나 [く]가 변해 버리므로 변격동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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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활용 형태 ★ 
 

  ☞ 5단 동사는 ?   마지막 글자가 어미이고, 그 앞부분은 어간이 되는데 

  어미를 [아이우에오]단으로 바꿔가며, 활용을 한다. 
                    즉, 어간 + う段(어미) 
                    예) 行(い)く= い(어간) + く(어미) 이며, く가 바뀌면서 변신을 한다.
  ☞ 상,하1단 동사 ?   마지막 글자인 る를 없애 버리고, 활용을 한다.

      어미는 뒤에서무터 2글자를, 어간은 그 앞부분을 지칭하며,
                    みる와 같이 2글자인 경우에는 2자 모두 어미이나, 쉽게 앞 자를 어간, 뒷 자를 어미로 보면 된다.
                    즉, 어간 + {い단,え단} + る의 형식이며 
              
          예) 상1단 동사 起(お)きる = 起(お)어간 + き + る
                예) 하1단 동사 食(た)べる = 食(た)어간 + べ + る 이며, る를 빼고 변신을 한다.
  즉, 5단 동사는 어간에 [미연기연가명의] 순으로 [아이우우에에오]단으로 바뀌어 집니다.
 

 미연형(未然形) 이란 ? 한자를 풀어보면 완성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하며, ない는 부정을 나타낸다.
    質問(しつもん) ない는 ?        無(な)い, 형용사로 존재(소유)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형용사,형용동사의 연용형과 결합해 부정을
                                   동사, 조동사의 미연형과 결합해 부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사전을 찾아보세요.           
 연용형(連用形) 이란 ? 용언에 연결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쓰임이 많으므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ます와 붙는 경우 ~합니다.습니다.입니다를 의미한다.
 기본형이란? 사전을 찾을 때 기본이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연체형(連體形) 이란 ?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로 체언을 수식하게 됩니다. 

체언이 뭐냐구요 ? 우선은 명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형이란 ? 영어의 if에 해당됩니다. 
 명령형 ? 영어의 경우엔, 동사가 첫머리에 나와서 만들어 집니다.
 권유, 의지, 청유형 ? 영어의 Let's~ 로 생각하세요
PRIVATE
 5단 동사,상하1단 동사



가행

변격동사
사행

변격동사

문법상 명칭

형태변화
활용 예
來(く) る
(~) する

미연형
5단
 어간 + あ段 + ない
 行かない 가지않다  
こない
しない


상하1단
 る를 빼고 + ない
 起(お)きない 일어나지 않다 






 食(た)べない 먹지 않다



연용형
5단
 어간 + い段 + ます
 行きます 갑니다  
きます
します


상하1단
 る를 빼고 + ます
 起(お)きます 일어납니다






 食(た)べます 먹습니다



기본형

(종지형)
5단
 어간 + う段
 行く 가다  
くる
する


상하1단
 어간 + {い단,え단} + る
 起(お)きる 일어나다






 食(た)べる 먹다



연체형
5단
 어간 + う段 + 체언
 行く 갈 
くる + 체언
する + 체언


상하1단
 어간 + {い단,え단} + る + 체언
 起(お)きる 일어날 + 체언






 食(た)べる 먹을 + 체언



가정형
5단
 어간 + え段 + ば
 行けば ∼가면 
くれば
すれば


상하1단
 る를 빼고 + れば
 起(お)きれば 일어난다면






 食(た)べれば 먹는다면



명령형
5단
 어간 + え段
 行け ∼가라  
こい
しろ,せよ


상하1단
 る를 빼고 + ろ,よ
 起(お)きろ,起(お)きよ 일어나라






 食(た)べろ,食(た)べよ 먹어라



권유,

의지형
5단
 어간 + お段 + う
 行こう ∼가자, 갈려고 
こよう
しよう


상하1단
 る를 빼고 + よう
 起(お)きよう 일어나자, 일어날려고






 食(た)べよう 먹자,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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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音便(おんびん) ★
 

1. 정의 
  

· PRIVATE
サ行 5단동사를 제외한   ->  ~す로 끝나는 것은 제외 
· 모든 5단동사의             ->  상1단, 하1단, カ行 변격동사인 くる와 サ行 변격동사인 する는 제외 
· 제2변화 연용형에          -> ~ます에서 ます를 짤라버린 앞 부분 
· て,た,たり가 오는 경우 
· 음의 변화가 오는 현상   ->  い, っ, ん 

 

2. 내용
  

PRIVATE
             시제                품사           해석
て    현재 현재진행     접속조사     - 해,고,서,져 (동고서저가 아닌 해고서져로 외우세요)
た    과거 과거완료     조동사        - 다. 
たり  동시동작,병렬    접속사        - 하면서,(문맥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형태변화
  

PRIVATE
연용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형(종지형)을 기준으로 볼 때

 きぎ -> い (키이)
 ちりい -> っ (찌리잇)
 にびみ -> ん (니비밍)
 くぐ -> い (구이)
 つるう -> っ (쯔루웃)
 ぬぶむ -> ん (누부뭉)

 

 주의) 1. 이사갈 때에 강아지가 있다면 꼭 데려가야죠 ?
          

그래서 음편도 이사갈 때(바뀌는 경우) 탁음(")이 있으면 て,た,たり와 붙을 때 꼭 데려가
          で,だ,だり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2. ん응하면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응 다음에는 무조건 (")를 붙여서  で,だ,だり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 ) 안에는 나름대로의 암기법입니다.
 

4. 종류 및 예 ☞ 기준을 어느 쪽이든 편한 쪽만 보세요 

· イ音便 
      

PRIVATE
연용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형

(종지형)
기본형(종지형)을

기준으로 볼 때
주의사항

 かき + て   => かいて 
                た   => かいた 
                たり => かいたり 
書(か)く
쓰다
 書(か) | く
        + いて  => かいて
            いた  => かいた 
           いたり=> かいたり 
 

 およぎ + て   => およいで 
                    た   => およいだ 
                    たり => およいだり
泳(およ)ぐ
헤엄치다
 泳(およ) | ぐ
         + いて   => およいで 
            いた   => およいだ 
           いたり => およいだり
 ( " ) 강아지 데려간다고 
 위에서 말했습니다.

 예외) いき + て  => いって 
                     た  => いった 
                  たり  => いったり
行(い)く
가다
行(い) | く
       + って  => いって 
          った  => いった 
          ったり  => いったり
예외로 1가지 뿐입니다. 
이유는 원래대로 하면 いいて가 되어 발음이 모호해지고 
뜻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랍니다.

  

· そく,つまる 音便 
PRIVATE
연용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형(종지형)
기본형(종지형)을 기준으로 볼 때

  知(し)る  しり + て => しって 
                           た => しった 
                        たり => しったり 
知(し)る
알다
  知(し) | る   + って => しって 
                          った => しった 
                       ったり => しったり 

  
 * 行(い)く는 윗 부분 참조
  

· はつ,はねる 音便 
  

PRIVATE
연용형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형(종지형)
기본형(종지형)을 기준으로 볼 때
주의사항

 飛(と)ぶ とび + て   => とんで 
                        た   => とんだ 
                       たり => とんだり 
飛(と)ぶ
 飛(と) |ぶ 
          + んで   => とんで 
             んだ   => とんだ 
             んだり => とんだり 
 무조건 탁음이
 붙는다는 거
 잊지마세요 

 で, だ, だり 

   死(し)ぬ しに + て => しんで 
                           た => しんだ 
                        たり => しんだり 
死(し)ぬ
  死(し) | ぬ 
             + んで  => しんで 
                んだ  => しんだ 
                んだり=> しんだり 


 

5. 나머지
그렇다면, サ행 5단동사(~す), 상1단,하1단동사와 변격동사인 くる, する는? 
예외없이) 연용형 + て 
                             た 
                            た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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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 + ? ★
 

얼마전에 한 여가수가 불렀던 때 때 하는 때때송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 시간엔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원래의 자기만 갖고 있는 뜻을 가진 경우를 본동사라 하고, 
다른 동사등에 붙어 뜻을 보조해 주는 경우는 보조동사라 합니다. 
여기서는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한자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보조동사로 쓰일 때 의미 비교 
· 居(い)る 사람,동물이 있다.  

- ている 하고 있다(진행) 해있다(상태) 
· 有(あ)る 물건이 있다        

- てある 되어(해져) 되있다(상태) 
· 見(み)る 눈으로 보다        

- てみる 해 보다 
· 仕舞(しま)う 일을 끝내다    

- てしまう해 버리다 
      * - ている와 - てある의 해석은 신경쓰지 마세요, 
 

2.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てみる 
                   - 해 보다 
    ておく 
         - 해 두다 (준비) 

   てしまう 

- 해 버리다. 
   てから

         - 하고 나서 

   てほしい 

- 해 주기 바란다 
   てはなりません

- 해서는 안 됩니다. 

    てもいい -해도 좋다 (허가) = てもいいです(높임)
   ても かまいませんか 
-해도 괜찮습니까? 

  てはいけない-해서는 안된다 (금지) = てはいけません (높임) 

2) ている 
-하고 있다.-해있다.
자동사 + ている
상태 
    てある 
-되어있다.-져있다.

타동사 + てある
상태,수동 
   ている, てある는 다음 시간에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을 먼저 공부한 후에 계속하기로 합니다. 
 

3) てください 

-해주세요 
    てくださいませんか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てやる 

-해주다 
    てあげる さしあげる
-해주다,드리다 
    てくれる 

-해주다 
    てくださる 

-해주시다 
    てもらう 

-해받다 
-> 
해주다로 해석(겸양) 
    ていただく

-해받다 
-> 
해주시다로 해석 
 

*** 주고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우리와 일본말이 차이가 있는데, 둘리 식구들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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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둘리입장에서 

둘리가 고길동에게 줄 때는 ☞さしあげる(드리다)
고길동이 둘리에게 줄 때 ☜ くださる(주시다) 
둘리가 고길동한테 받을 때는 ☜ いただく(받다)
                  만약 잘못쓰면 몽둥이 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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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입장에서
둘리가 도우너에게 줄 때는 ☞ あげる(주다, 드리다) 
도우너가 둘리에게 줄 때 ☜ くれる(주다) 
 둘리가 도우너한테 받을 때는 ☜ もらう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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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입장에서
                둘리가 희동이에게 줄 때는 ☞ やる(주다)  
                둘리가 희동이한테 받을 때는 ☜ もらう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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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른이나, 상대를 높일 때  さしあげる(드리다)    くださる(주시다)   いただく(받다->정확한 한국말이 없다)
일반인,친구사이               あげる(주다,드리다)   くれる(주다)         もらう(받다) 
  아랫사람, 무생물             やる(주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3.2//EN">
★ 타동사와 자동사 ★ 
 

☞ 먼저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살펴보고, ている와 てある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 <div align="left">타동사 ?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조사 が와 결합하는 게 일반적 </div>
· <div align="left">자동사 ?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로, 조사 を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 </div>
 

A.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별 
  

PRIVATE
1. -す로 끝나면 대부분 타동사 
    貸(か)す 빌려주다  


2. 하1단 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  


   上(あ)げる 올리다 -> 타동사
上(あ)がる오르다 -> 자동사 

 
단, -エル와 -ル로 끝나는 똑 같은 한자의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시는 
     -エル는 자동사이고, -ル는 타동사이다.  


   取(と)る 잡다, 취하다 -> 타동사 
取(と)れる 얻을 수 있다 -> 자동사 

 

3. 위의 1과 2의 형태를 가진 한자가 대결하는 경우에 1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明(あ)かす 밝히다 -> 타동사 
明(あ)ける 밝다 -> 자동사 

 

   실질적으로 동사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조금만 더 힘 내자구요. 

 

 

☞ 동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능동사에 대해 살펴보고, 
   수동태와 사역표현 등은 그 활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묶어 보았습니다.
 

★ れる と られる ★ 
  <div align="center">
PRIVATE
품사 ?
하1단 형태의

조동사
 해석과 유의점






용도 ? 
1) 수동
  객관적으로 손해, 나쁜 의미







2) 자발
  저절로 - 이다. 자연히 - 게 되다
  자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라 명령형의 형태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3) 존경
  -시다







4) 가능
  - 할 수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하게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령형이 없다






접속 
 
れる
  5단동사와 ~する







られる
 상하1단동사와 くる, (さ)せる






활용
하1단동사처럼








 
미연형
연용형
종지형
연체형
가정형
명령형


れる
れ
れ
れる
れる
れれ
れろ,れよ


られる
られ
られ
られる
られる
られれ
られろ,られよ

 

★ 가능표현 모음 ★
  <div align="center">
PRIVATE
해석  
 한국식 표현 : -를 할 수 있다. 

 일본식 표현 : -이(가) -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방법 1
 모든 동사의 연체형(기본형, 사전형, 원형 모두 같은 말) + ことが できる 
 예) あなたは 每朝(まいあさ) 早(はや)く 起(お)きることが できますか
    (당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2
동사종류별
5단 동사 
 가정형 + る 
       (어미를 エ단으로)
話(はな)す -> 話(はな)せる 



 미연형 + れる 
       (어미를 ア단으로)
飮(の)む -> 飮(の)まれる


상1단, 하1단동사
 미연형 + られる 
        (어미를 ア단으로)
見(み)る -> 見(み)られる


する 
くる 
        できる
        こられる
 

</div>
★ 수동표현 ★ 
 

☞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집, 우리학교, 우리가족 등 '우리문화'로 너와 나의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일본은 私(わたし) 문화로 너와 나의 개념이 확실하므로, 해석이나 작문시 주의해야 한다.
  <div align="center">
PRIVATE
접속 
앞에서 배운 가능과 동일 する의 수동형이 される인 것만 차이


5단동사 
 미연형 + れる 
       (어미를 ア단으로)
おす -> おされる


상1단, 하1단동사
 미연형 + られる 
        (어미를 ア단으로)
みる -> みられる


する 
くる 
         される
         こられる
 

 




핵심
  쉽게 보면 5단동사이든 1단동사이든 끝 음절의 모음 [u]를 [a]로 바꾸고, れる를 붙이면 된다.
      다만, [う]의 경우에는 [わ]로 한다.



 




해석 
 1. 주체(어) + に 
수동표현 앞에 어떤 주체가 있고 조사 に가 있으면 

당하고, 손해나 나쁜 의미이며


 2. 주체가 불분명
어떤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に도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당하거나, 손해보거나 하는 나쁜 의미는 없는 일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한 걸음 더
 

 3. 자동사의 수동형은 귀챦거나, 불쾌한 감정이 문장 속에 내포한 것으로 보고 해석한다.
  昨日(きのう)は 友達(ともだち)に 來(こ)られて 何(なに)も できませんでした
   어제는 친구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귀찮게 친구가 와서
 



 
★ 사역표현 ★
  <div align="center">
PRIVATE
해석
-하도록 시키다.
-하게 하다.



 




접속방법
 5단동사
 미연형 +せる
 (어미를 ア단으로)
いく -> いかせる


 상하1단동사
 미연형 + させる 
 (어미를 ア단으로)
たべる -> たべさせる


する 
くる 
させる
こさせる
 

</div>
 

★ -ている,-てある ★  

자는 자동사를 타는 타동사를 의미합니다. 

  

PRIVATE
 자,타 + -ている - 하고 있다(진행) 
                - 해(져) 있다(상태) 
 타 + -てある - 되어(져) 있다 
                      -> 무조건 상태 
설명

 
 
 

が + 자て いる => 상 
が + 타てある => 상 
조사 が가 앞에 올 경우에는 무조건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동사는 いる와 만나고 타동사는 ある와 만난다.
(상 타아 이자)

窓(まど)が 開(あ)いて いる 
누가 열었거나, 바람에 열렸든지간에 상관없이, 

창문이 열려있다는 뜻
 
窓(まど)が 開(あ)けて ある 
누가 창문을 열어 놓아서, 

열려진 상태로 있다는 뜻이다.
 
1차적인 해석은 같다.
창문이 열려 있다 .
 

水(みず)が 入(い)って いる 
누가 넣었건, 비에 괴었건간에 상관없이,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뜻
水(みず)が 入(い)れて ある 
누가 넣어서, 물이 들어있다는 뜻
1차적인 해석은 같다.
물이 들어 있다.

 
 
 

 

を 자,타 -ている => 진 
 
 
 

窓(まど)を 開(あ)けて いる (타)
水(みず)を 入(い)れて いる (타)
鳥(とり)が そらを とんで いる (자)
 
창문을 열고 있다.
물을 넣고 있다.
새가 하늘을 날고 있다.

 

